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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속으로 2017 / 2월 2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2월 13일(月) : 주간회의

○ 02월 14일(火)~15일(水) : 연구원 사무국 워크샵

○ 02월 15일(水) : 효천지구 마을조사 현장 방문, 연구원 야간강좌(송사 기우만 행장)

○ 02월 17일(金) : 박용선 운영위원 미팅

■ 연구원 소식

○ 한국고전학연구소·연구원, 호남인물·전북의병장 사료읽기 야간 강좌 

 : 금주부터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야간강좌는 매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강의는 김건우 

이사(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한지산업관 202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독 교재로는 『송사 기우만 행장』을 강독할 예정입니다. 

※ 야간 강좌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매주 수요일 16시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시 “조선왕릉, 왕실의 영혼을 담다”

 : 2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진행되는 특별전시 “조선왕릉, 왕실의 

영혼을 담다” 전시전은 우리 연구원 최나래 회원이 재직중인 국립고궁박물관의 2016년 

상반기 특별전을 전주에서 진행하는 전시회입니다. 최나래 회원이 2월 24일~25일 양일간 

직접 국립전주박물관을 찾을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람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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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신규회원 가입

 : 우리 연구원에 세 분의 신규회원이 가입하셨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살고 계시는 김대

성 회원, 김숙경 회원, 서정안 회원입니다. 지난 이사회에서 결의한 신규회원 배가운동을 

정경명 이사께서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모든 회원의 마음을 모아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2017년은 전북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지역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

규 회원께 마음 많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왕기석 이사 방송 출연 안내(2월 26일)

 : 우리 연구원 왕기석 이사가 2월 26일(일) <<전주 MBC - “얼쑤! 우리가락” >>에 출연

할 예정입니다. 일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

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

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   품     

   春桂問答(춘계문답)         봄날의 계수나무와 묻고 답한 시

   問春桂(문춘계)             봄날의 계수나무에게 묻노라니,

   桃李正芳華(도리정방화)     “복숭아꽃, 오얏꽃 정녕 꽃답게 아름답고,

   年光隨處滿(연광수처만)     햇살은 도처에 가득한데,

   何事獨無花(하사독무화)     너는 무슨 일로 홀로 꽃이 없더뇨?“

   春桂答(춘계답)             봄날의 계수나무 대답하기를,

   春華詎能久(춘화거능구)     “봄날의 꽃들이 무어 오래 가던가요?

  風霜搖落時(풍상요락시)     바람과 서리에 흩날려 떨어질 때,

   獨秀君知不(독수군지부)     나 홀로 빼어난 걸 그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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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자소개 

 - 왕유(王維; 699~759). 당나라 때 저명한 시인이며, 화가로 시, 음악, 그림에 뛰어

난 재주를 보였다고, 남종화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남종화는 문인화가들을 중심으

로 전개된 화풍으로 개인적인 감정 표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여러 가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표현양식을 채택하였으나, 산수화를 발달시킨 최초의 

사람 중의 하나로 특히 유명하다. 그는 생존 시에 설경산수화로 유명했으며, 가장 

유명한 작품은 <망천도>라는 화권이다. 이 그림은 전해지지 않으나, 후에 제작된 많

은 모사품으로 대강의 구도는 보존되었다. 또한 그는 자연의 정치와 한가로운 전원

생활을 노래한 시인으로 이백(701~762), 두보(712~770) 등의 유명한 당대 시인들과 

함께 서정시 형식을 완성한 시인으로 손꼽힌다. 

❚ 감   상

 - 이 시는 天寶의 난을 겪을 당시 왕유가 지은 것으로 난중에 사대부로서 안록산

에게 협력한자가 많았다. 왕유도 한때 적군에게 붙잡혔으나 양을 먹어 벙어리가 되

었다고 하면서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시를 지으며 신세를 개탄하였다고 한다. 

  봄의 계수나무와 문답하는 형식으로 읊은 작품으로, 봄이 와 복숭아와 자두 꽃이 

만발하는 등 이르는 곳마다 삼라만상이 봄을 구가하는데, 오직 계수나무 너만은 꽃

을 피울 줄도 모르고 잎사귀만 무성한가 하고 물었다. 계수나무가 대답하기를 “그까

짓 도화 이화 같은 꽃이 얼마나 오래 갈까, 가을 되어 풍상이 섞어치고 많은 나무들

이 낙엽 지는 때 나 홀로 꽃 피움을 당신들은 알고나 있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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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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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싸락 누룽지 판매 가격

종류 규격
가격

비고
정상가 할인가

금싸락 

누룽지

150g*10봉 23,000 21,000

150g*20봉 44,000 42,000

200g*10봉 27,000 24,000

200g*20봉 52,000 48,000

3kg 33,000 30,000

750g*2봉 19,800 18,000

750g*4봉 39,600 36,000

750g*6봉 59,400 54,000

금싸락 

현미 누룽지
150g*10봉 28,000 25,000

※ 연구원 심범식 회원이 직접 생산하는 맛있는 누룽지입니다. 설 이후에도 연구원 회원  

   들께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택배비 : 3,000원(40,000원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